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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운동의 오늘 ①

노동과 예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연대 

지난 3000일 동안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당한 정리해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도 참혹했다. 오직 회사를 믿고 기타만 만들며 살아왔던 노

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고, 본사 건물을 점거하며 항의했다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콜트콜텍기타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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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현

재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리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

들이다. 지난 2007년,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던 세계적

인 기타 제조업체 (주)콜트악기와 

(주)콜텍의 박영호 사장은 갑작스

럽게 모든 공장을 폐쇄했다.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들은 창문 하나 

없는 비상식적인 노동환경, 반복

되는 산업재해를 무릅쓰고 회사

를 세계적인 수준의 기타 메이커

로 만들어 냈지만, 그 사이 한국에

서 120번째 부자가 된 박영호 사

장은 “더 싸고 더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와 중국의 노동자를 선택했다. 세계적인 기타 장인들은 

하루아침에 거리의 해고 노동자가 되었고, 지난 4월 19일

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생활한 지 3000

일이 되었다. 

지난 3000일 동안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당한 정리해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도 참혹했다. 오직 회사를 믿고 기타만 만

들며 살아왔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고, 본

사 건물을 점거하며 항의했다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목숨을 걸고 고공철탑에 올라야 했고, 수십 년 동안 매일 

일했던 공장에서 불법점거라는 이유로 용역깡패와 경찰

특공대의 손에 끌려 나와야 했다. 단 한 번도 찾을 일이 

없었던 법원의 문턱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어야 했

다. 자신의 삶에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비현실적인 사건

들이 지난 3000일 동안 기타노동자들의 눈앞에서 일상

이 되어 펼쳐졌다. 

한국 사회에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운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

지는 것은 그들이 가장 오래된 정

리해고 투쟁 사업장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3000일 동안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들과 접촉하고 연

대하며 새로운 문화운동의 태도, 

미학, 주체 등을 형성해 온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 운동’은 한국 사

회에서 노동과 예술의 새로운 연

대기록을 만들어왔다. 다양한 문

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은 기타노동

자들과 함께 노동과 예술의 가치

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며 해외 원정 투쟁, 홍대 앞 클럽 ‘빵’ 수요문화

제, 점거예술(스 ), 공장미술제, 유랑문화제, 콜트콜텍 기

타노동자밴드 결성,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 연극 제작 

및 공연, 전국음악투어 등을 실천해냈다. 

이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운동의 문화적, 예술적 가

치는 사회운동의 당위성과 진정성의 차원만이 아니라 

현대예술, 문화운동에 내재돼야 하는 사회 미학의 새로

운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콜트콜텍 기

타노동자 운동은 지난 3000일 동안의 궤적 속에서 자

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연대성에 기반한 문화운동의 커

뮤니티를 형성해 왔으며, 장식화되고 과잉된 커뮤니티 

아트나 사회적 예술이 아닌 실체화된 현장 예술의 관

계성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운동의 결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기타노동자들로

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노동과 예술의 가치가 존중되

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

만은 분명하다. 


